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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용소폭포,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

접근로가 없어 일반인 출입이 어려웠던 남해군 이동면 용소폭포가 마을바래길 사업으로 관광

자원화될 예정이다.

남해군 마을바래길 사업은 마을주민 대표들이 신청하는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다. 지난해 시

작돼 현재 남면과 서면에 각각 만수무강바래길과 삼별초바래길이 조성됐다. 기존 바래길이 관

광객 중심인 것과 달리 마을바래길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중단거리로 조성된

다.

올해 마을바래길은 고현과 상주, 이동 등 3곳이 접수됐다. 이에 마을바래길 선정위원회는 지난

달 열린 회의에서 주민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이동면 가칭 ‘용소폭포바래길’을 선정했다.

용소폭포바래길이 뽑힌 건 천년고찰 용문사와 백련암을 연결하는 오솔길과 오래전 조성했으나

방치됐던 서포문학 계곡길을 끌어안은 점이다. 여기에 더해 접근로가 없었던 용소폭포를 바래

길로 자원화 한다는 것이 큰 매력이 됐다.

무엇보다 용소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효했다. 용소폭포 접근로를 위해 폭포 위·아래
로 논밭을 지나야 하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보행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을 허락했다.

더불어 마을바래길이 마을안길을 통과하도록 마을 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민들을 설득했

고, 이것이 반영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 마음을 움직였다.

앞으로 용소마을은 마을바래길을 활용한 마을장터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용소마을이 탐

방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용소마을 농수로 관광자원화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용소폭포바래길은 약 두 달 간 정밀 노선 컨설팅과 노면정비를 거쳐 11월 하순이나 12월 초 개

통될 예정이다.

마을바래길 사업을 주관하는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마을바래길로 기존 바래길들

이 끌어안지 못했던 다양한 마을자원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주민들이 합

심해서 내년에도 좋은 코스를 제안해주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남해군 이동면 용소폭포, 마을바래길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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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주민들의 걷기를 장려하고자 조성된 마을바래길도 바래길앱을 통해 완보

하면 캐릭터 코스 완보배지를 증정한다. 지난해 개통된 남면과 서면 마을바래길은 지난 10개월

동안 3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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